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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취미 

나    운   영

   

     '나는 작곡을 하는 사람입니다'란 말과 '나는 작곡가입니다'란 말은 다르다고 생각된다. 즉 전前자는 작곡을 

취미로 삼는 것이고,후後자는 작곡을 직업으로 삼는 것이니 말하자면 전자는 아마추어요,후자는 프로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나의 취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취미와 직업은 물론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대중가요 작곡가

가 아니어서 작곡을 직업으로 삼지 못하고 대학교수로 겨우 연명을 하고 있는 형편이니 이렇게 생각하면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작곡이 취미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 물론 이것이 한국적 특수사정이고 보니 어찌할 도리

가 없으나 작곡가가 작곡을 직업으로 삼고 그 이외의 것을 취미로 삼아 생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돌아오기를 참

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운 노릇이 아닌가?

    문득 '예술을 위한 예술'이란 말이 생각난다. 이 말은 어디까지나 순수한 말이다. 빵을 위해 작품을 쓴다는 것

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말인데 좀 돌려서 생각하면 우리들의 한국적 특수사정이 도리어 나를 이렇게 순수한 예술

가로 만들어 주는 것만 같으니 고소를 금할 수 없다.

    나는 몇 가지 취미를 가지고 있다. 남들은 등산이다, 바둑이다, 사진이다, 골동품 수집이다, 낚시다 ‐— 특히 

요즈음 크게 빈축을 사고 있는 골프 등을 취미로 삼고 있는 듯하나 등산은 육체적 노동에 속하고, 바둑이나 낚시

는 시간이 너무 허비되고, 사진이나 골동품 수집, 골프는 돈이 많이 드니 적어도 나에게는 적당치 못하다.

    나의 취미의 첫째는 '다방 순례'이다. 나는 자칭 '커피당 당수'요, '다방조합장'이어서 다방을 순례하는 것이 

일과로 되어 있다.

    외국 사람들은 작품을 쓰기 위해 여행을 다닌다지만 학교에 매어 사는 나로서는 그런 것은 바랄 수도 없는 일

이고 보니 이 다방 저 다방을 찾아다니며 그 분위기에 젖어 작곡 구상을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둘째는 '서점 순례'이다. 나는 책난봉이어서 귀한 책을 사 모으는 것이 취미이다. 충무로나 세종로의 외국 책

방은 물론이고 동대문, 청계천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희귀서나 진서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이란 무엇에도 비할 

수 없을 것 같다.

    셋째는 '추상화  감상'이다. 근대.현대음악은 미술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많이 받아온 것만은 사실이다. '한국

적인 현대음악 작곡'이 전공인 나로서는 되도록 추상화를 이해해 보려고 미술 전람회장을 부지런히 드나든다. 

나는 그림을 잘 모르지만 구상화는 좋아하지 않는다. 추상화 또는 구상화적 추상화가 무조건 맘에 든다. 좀 무식

한 말일지 모르지만 색채 사진이나 극장 간판 그림과 같은 구상화는 딱 질색이다.

    넷째로 'TV 스포츠 감상'이다. 몇 해 전만 해도 나는 운동경기 구경을 거의 다녀 본 일이 없었지만 3년 전부

터 '연고전'에는 빼놓지 않고 응원을 다닐 뿐만 아니라 특히 TV 레슬링 중계 구경에 미치기 시작해서 이 구경 때

문에 밤 예배를 못 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요즈음에 와서는 좀 급(?)이 높아져서인지 레슬링보다는 

권투 구경이 훨씬 더 흥미가 있어 TV로 권투 시합을 구경할 때에는 응원하느라고 목이 다 쉴 지경이니 몇 해 동

안에 나 자신도 많이 달라진 듯한 느낌이 든다.

    다방 순례, 서점 순례, 추상화 감상, TV 스포츠 감상 등 많은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취

미가 하나도 없다는 말도 되는 듯한데 그리고 보면 나는 이렇다 할 취미를 못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직업과 취미마

저 혼동하는 인간이 아닌가 생각할 때 허황되게 작가 기금을 바랄 것 없이 순수음악 작곡에 의한 작곡료, 사용

료, 악보 인세 등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음악 풍토를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취미 



가운데서 특히 하나만을 택할 수 있는 인간이 되어 봤으면 한다.

    취미와 직업은 엄연히 구별이 있고 또한 구별이 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취미는 어디까지나 여기적餘技(전문적이 아니

고 틈틈이 취미로 하는 재주나 일)的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한편 직업은 필사적(?)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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